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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워 보인다. 세

계 경제 침체와 불확실성으로 그나마 성장동인이었던 수

출마저 쉽지 않을 것 같다. 우리 경제계가 직면한 여러 과

제 중 중요한 것을 들여다보자. 우선 한국 선도기업들의 

글로벌화에 대한 과제다. 이미 한국 상품은 전 세계를 누

비고 있다. 그런데 상품의 글로벌화를 기업의 글로벌화

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.

한때 일본은 제품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 시장을 지배

했다.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일본 기

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다. 제품 글로벌화는 한국, 

중국 등 더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 부상과 더불어 경쟁 

우위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. 제품 글

로벌화에 따른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인적 자원을 확보하

고, 글로벌 조직을 만들었을 때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기업

이 된다는 것을 일본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. 상품 글

로벌화를 기업 글로벌화로 착각하는 일이 없는지 냉정히 

생각해 볼 시점이다.

다음은 소위 자본주의 4.0이라는 시장경제에 대한 도

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. 한국 거리에 노

숙자가 생기기 시작한 이래 일각에서는 ‘신자유주의’라고 

불리는 시장경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. 

미국 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월가 시

위가 촉발됐고 어느 틈엔가 1%에 대한 99%의 분노 구도

가 되었다. 이를 계기로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문제제

기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지를 얻고 있는 듯 하다.

국민의 60% 이상이 가난은 사회구조 탓이라 생각한다

는 설문조사도 나왔다. 기성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

한·미 FTA에 대한 반대, 지난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이

러한 사회적 정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. 특히 동반성장 

또는 상생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기업에 대한 사회

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. 정부가 만든 위원회조차 오래 전

에 폐기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다시 들고 나오고 

있다. 앞으로 전개될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런 반 기업정

서를 확대해 갈 게 분명하다.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국민

들은 기업과 정치권에 대한 거부감을 쉽게 여론화하고 정

치적 압력 조직화 할 수 있게 됐다.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, 

사회적 압력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역효과가 너무 클 것이

라는 데 있다. 사회적 정서에 편승한 압력과 규제 확대는 

결국 기업 활동과 국제 경쟁력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.

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는 

것은 분명하다. 하지만 개별 기업의 소극적이고 방어적

인 노력으로 감당하기는 현재의 정치, 사회적 압력이 너

무 거세 보인다. 이게 규제 확대로 나타날 경우 기업과 국

가경제 모두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. 이러한 현

상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시장경제 수호 의지를 

표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

공개적이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.

스마트 시대에는 기업들이 영향력 있는 소수의 정치 엘

리트만을 설득하는 방식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. 

구시대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업이 국민에게 소외되는 현

상이 가속화할 것이다. 경제계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도

전 받고 있는 대의정치제도에 대해 그 대응점을 심각하게 

고민해야 한다. 2012년은 그 도전이 거세게 노정되는 해

가 될 게 분명하다.

기업은 당당하게 나서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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